
[중등] 온라인 퀴즈 1차시~10차시

1차시 디지털 미디어 환경 이해하기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특성과 이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이해할 수 있다.
 

Q1
온라인 환경에서는 글로만 소통하게 되면서, 실제로 사람들을 마주하지 않고도 관계를 맺고 활동하게 
됩니다. 서로 부담 없이 고민을 털어놓고 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글을 쓰는 사람이 
실재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여 폭력적인 표현이 오가기도 합니다. 이러한 온라인 환경의 속성을 무엇
인가요?

A1 비대면성

설명 : 익명성과 비대면성은 온라인 문화의 특성인데, 그 자체로는 부정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익명성을 바탕으로 자신이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며, 상대방이 실존하는 인간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해서 더 폭력적인 
행위를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2
유익한 유튜브 채널도 많지만, 어떤 채널의 경우는 허위 정보를 올리거나 남을 모욕하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등 무분별한 콘텐츠를 만들어 제공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통해 금전적 이익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게 됩니다. 인터넷에서 이처럼 남의 시선을 끌기 위해 
자극적인 것을 동원하는 특성은 무엇인가요?

A2 주목추구성

설명 : 인터넷에서 정보는 무한하고, 유사한 정보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게시한 정보가 가치 
있고 의미가 있으려면 주목을 받아야 합니다. 허위로 콘텐츠를 생성하거나, 자극적인 내용을 
통해 인기를 얻으려고 합니다. 조회수 등으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자극적으로 주목추구성을 활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Q3
<내가 공유한 그 사진>이라는 제목의 영상물에서 본 것처럼, 온라인 환경에서는 유머로 소통되는 밈
(meme)이 있어서 재미로 이러한 밈들을 다양한 곳에서 활용합니다. 밈은 때때로 실제 주변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순간적으로 포착된 장면을 활용하기도 하고, 밈에 활용되는 개인 사진이나 정보가 있어도 
이로 인해 오히려 유명해져서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괜찮을까요?

A3
설명 : 순간적으로 지나간 장면이 캡쳐되어 밈으로 쓰이면서 주변인들이 놀림감으로 삼는 등 해당 

개인은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오래도록 경험하게 됩니다. 밈의 유행이 빨리 끝난다고 하지만 
검색해보면 금방 찾을 수 있고, 어떤 계기로 다시 유행하게 되기도 하므로 한 번 밈으로 유통
되는 개인의 삶은 지속적인 고통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사진이나 개인 정보를 이용한 
밈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